
[ICT응용]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메타데이터 표준화  

 

ISO/IEC JTC 1 / SGBD(Study Group on Big Data)는 빅데이터 표준화 현황에 대한 분석과, 공통 

용어, 시장 요구사항 등에 따른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

여 설립되었다. 본 고에서는 제1차 ISO/IEC JTC1/SGBD(Study Group on Big Data, 빅데이터 연

구반) 회의(미국 샌디에고, 2014.3.18~21)를 통해 논의된 표준화 관련 이슈 중에서 빅데이터 분

석 서비스(Data Analytics as a Service)와 빅데이터 식별 및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살

펴본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주요 특징인 3V(Volume, Variety, Velocity)는 로컬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되는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자신의 스토리지에 모두 저장하거나, 활용하기에는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비용

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한 분석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림 1>

은 산업계의 빅데이터 아키텍처들을 기반으로 도출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도식화한 것으로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마이닝, 분석, 리포트/시각화, 거버넌스의 4개 카테고리에 

따른 세부 기능 컴포넌트를 제시한다.  

 

 

<그림 1> 빅데이터 분석 컴포넌트 

(출처: Survey of Big Data Architecture and Framework from the Industry, NIST, 2014)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



하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데이

터 포맷들을 그 활용 목적에 따라 변환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분석 방법과 질의 

언어, 보안 정책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결과 역시 상당한 양

의 데이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원격에서 시각화하여 전달 받는 방법 등의 기술적 고려

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메타데이터 

기존의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들은 SQL 카탈로그 테이블, W3C의 XML 스키마나 XPath 등과 같이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한 가용성 식별을 위한 논리적 또는 물리적 구조를 기술하나 빅데이터 사용

자 관점에서의 메타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 접근에 대한 비용(예. 접근 시간, 처리량, 비용) 

•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예. 가용 시간, 신뢰성, 확실성) 

• 소셜 메타데이터(예. FOAF: Friend of A Friend) 

 

이와 같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간의 관계는 어떠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가에 의존적이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한다면, 이는 더 이상 데이터 인스턴

스 자체에 대한 개요 설명이 아닌, 데이터의 가용성, 용도, 동시에 제공 가능한 분석 모델 등을 

아우르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메타정보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존의 표준화된 서

비스 가용성을 기술하는 방법들이 있다.  

 

•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W3C  

• WS-Discovery (Web Service Dynamic Discovery), W3C  

• CMIS (Content Management Interoperability Services), OASIS  

• GetCapabilities, OGC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제공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빅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고려와 

함께, 빅데이터 검색 및 활용과 관련된 유즈케이스,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의 병행이 필요하다. 

  

결언 

2014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ISO/IEC JTC 1/SGBD 회의에서는 빅데이터와 기술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여러 분야들(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가상화, 데이터 분석 서비스, SQL 등)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회의가 향후 빅데이터 표준화 추진 방향에 대한 공식



적 논의 시작으로써 의의를 갖는다면, 차기 회의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준화 방향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국제 표준화 추진과 함께 관련 IPR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차기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차 회의: 2014년 5월 13일~16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 3차 회의: 2014년 6월 16일~19일, 중국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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